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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시골학교의 소년 신궁 김건우

의 활약으로 일로초등학교가 전국을 제

패했다 전국 소년체전에서 2관왕을 차

지한 김건우는 이번 대회에서 4관왕에

올라전국을호령했다

무안 일로초등학교(교장 이화진) 양

궁부는 최근경북예천군진호국제양궁

장에서열린 제25회전국남녀초등학교

양궁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등 11개의메달을휩쓸었다

이 중 김건우는 금메달 4개 은메달 1

개 동메달 1개를획득했다

거리별 35m에서 343점을 쏴 대회신

기록을 경신했고 20m에서는 360점을

명중해 2개의금메달을목에걸었다 또

25m는 355점으로은메달을 30m는 345

점을기록해동메달을추가했다

거리별 점수를 합한 개인종합에서 김

건우는 총 144발(1440점 만점)을 쏴

1403점을 획득 대회기록을 갈아치우며

정상에 올랐다 한 발 당 평균 974점을

명중시킨셈이다

또 단체전에서는강민구(5년)이태화

(4년)와 조를 이뤄 4096점을 합작 대회

신기록을세우며금메달의영광을안았

다

김건우는 지난 5월 전국 소년체전에

서 개인종합과 단체전에서 1위를 차지

2관왕에올랐다특히전교생이 7명뿐인

무안 일로읍 망월리 일로초 청망분교에

다니면서전국을제패해큰관심을불러

일으키고있다

김건우는 강한 정신력과 인내력이 강

점이다 청망분교에서 일로초 본교까지

오가며 매일 5시간씩 활을 드는 노력형

이며 큰키와긴팔덕분에활시위에힘

이실린다는평가다

금 1은 2동 2개를 획득한 강민구도

차세대기대주로눈도장을찍었다 강민

구는 거리별 35m에서 343점의 김건우

와 동점을 이뤄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

었다 또 20m에서는 358점으로쏴 은메

달을 30m와 25m에서는 각각 345점과

354점으로동메달 2개를추가했다 개인

종합에서는1400점을획득김건우에이

어은메달을안았다

단체전 금메달을합작한 이태화는양

궁을시작한지 6개월밖에되지않은신

인이어서기대감을더하고있다

이화진 일로초 교장은 무더운 날씨

에도하계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과 지도교사에게 찬

사를보낸다며 앞으로도공부와운동

을병행하며한국남자양궁의대들보로

성장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

문영희 코치는 초등학교 마지막 대

회를 멋있게 장식한 건우가 국가대표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했

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시골소년김건우 4관왕명중

제25회전국남녀초등학교양궁대회단체전에서금메달을차지한일로초양궁부

왼쪽부터이태화(4년)김건우(6년)강민구(5년)

전국초등양궁신기록행진금4은1동1 획득

강민구이태화도단체전우승합작하며눈도장

<일로초청망분교 6년>

국제 파워보트 대회가 1314일 이틀

간목포평화광장앞해상특설무대에서개

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9개국 정

상급선수 200여명이참가한다

KT1 국제경기 K450 국내경기 수상

오토바이 국제국내신인전 경기가 치러

진다

정규종목외에관람객에게다양한볼거

리를제공하고자 KF1과 플라이보드 수

상오토바이프리스타일등다양한기술로

펼치는고난도묘기가펼쳐진다

KF1은 수상스포츠의꽃이라불리며

F1 자동차에버금가는파워보트로최고시

속 250로물위를달린다출발뒤 35초

만에 시속 100를 낼 수 있어 짜릿한 속

도감을자랑한다

한편대회장을찾은관람객은수상오토

바이와 모터보트(6인승) 시승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레이싱걸과포토존행사등다

채로운부대행사도마련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박재현(왼쪽 다섯번째)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1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제17회인천아시아경기대회결단식에참석 광주시소속선수단을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 체조 도마의 양학선 유도 김성연 양궁 이특영 펜싱 최은숙 스쿼시 박은옥

멀리뛰기김덕현세단뛰기배찬미등이금빛결의를다졌다 박정욱기자 jwpark@

아시안게임금메달따고오겠습니다

바다 위 F1 파워보트대회내일목포개최

9개국세계정상급 200명 참가

최고시속 250 볼거리다양


